
 

2013 년 사업추진 방향 

 

새로운 도약과 내실의 2013 년 

2013 년은 제 52 대 집행부의 출범과 더불어 한국 축구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중요한 

한해이다. 특히 국가대표팀의 역사적인 월드컵 8 회 연속 본선 진출과 K 리그 등 각급 리그의 

활성화, 시도협회 및 연맹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축구 행정과 축구산업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데 온 역량을 기울일 계획이다. 

1. 월드컵 8 회 연속 진출 및 각급 대표팀의 우수한 성적을 위한 지원 

2013 년 상반기에 남자 A 대표팀이 월드컵 최종예선 4 경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8 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의 금자탑을 쌓을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다. 또한 7 월 국내에서 개최되는 

동아시아연맹 본선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잠재력 있는 우수 선수를 발굴함으로써 대표팀 

전력을 극대화하는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지난해 아시아 U-19 대회 우승으로 밝은 전망을 

안겨준 남자 U-20 대표팀은 6 월부터 터키에서 열리는 FIFA U-20 월드컵에 출전하여 선배들이 

이뤄낸 4 강 이상의 성적을 목표로 한다. 또한 여자 U-19 및 U-16 청소년 대표팀이 아시아 본선 

대회에서 2014 년 FIFA 세계대회 참가 티켓 확보라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할 것이다. 

 

2. 프로축구 승강제 안착을 위한 지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1, 2 부간 승강제를 시행하는 프로축구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협회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2 부 리그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는 것이 승강제 정착에 

중요한 요소인 만큼 이를 위해 다방면의 지원책을 강구할 것이다. K 리그 흥행과 더불어 3 부 

리그격인 내셔널리그와 4 부 리그에 해당하는 챌린저스 리그가 함께 성장함으로써 프로축구 

승강제의 장기적인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팀 창단 및 각 

클럽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한국 축구의 토대가 탄탄해 질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 

나갈 것이다. 

 

3. FA 컵 참가팀 확대 및 심판 양성 강화 

올해 FA 컵은 대학 및 챌린저스리그 팀의 참가증대로 2012 년보다 17 개팀이 늘어난 64 팀이 

출전하여, 명실상부 아마추어와 프로를 망라한 국내 최고의 축구팀을 가리는 대회로 자리 잡았다. 



 

6 년째를 맞이하는 U 리그는 캠퍼스내 홈경기 개최 확대를 통해 대학 내 축구 붐을 조성에 

기여하며, 선수들이 성인 무대 데뷔에 필요한 경기력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쏟을 것이다. 시도협회 심판 행정력 강화를 위해 신인심판 강습회 및 활동심판(3 급/2 급) 

배정, 승급 업무를 시도협회에 이관할 예정이다. 또 양질의 심판을 양성하기 위해 심판 감독관, 

심판 교육 강사 및 심판위원의 자격과 선발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회 운영 체계화를 

위한 경기감독관 전산화 시스템 구축도 올 한해 중점과제로 추진할 것이다. 

 

4. 초중고 리그 안착 및 클럽 대회 활성화 

참가팀이 전년도 대비 63 팀 늘어 총 732 팀이 참가하는 초중고 주말리그는 정착 단계를 넘어 

효율적 운영시스템 구축에 매진하고, 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홍보 활동 강화를 위해 참가 학교별 기자단 모집과 시도 축구협회 행정력 및 마케팅 

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고 운영하고자 한다.  

 

클럽 활성화와 저변확대를 위해 KFA 유소년 클럽리그를 확대 개편하여 유소년(U-12)과 청소년(U-

15, U-18) 대회로 분리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 대학생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시범적으로 수도권 

10 개 대학의 협회 미등록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KFA 대학생 클럽 대회도 신설할 예정이다.  

 

U-6(미취학 아동) 및 U-8(초등학교 1, 2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KFA 키즈 페스티벌도 미래의 축구 

꿈나무들이 가족과 함께 축구문화를 접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5. 기술연구와 교육 강화 

대표팀 경기력 분석을 위한 트래킹(경기 중 선수 활동량 추적)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술연구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유소년 기술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8 대 8 제도 도입은 2014 년 전면 

실시를 목표로 올해에도 일부 초등 저학년 대회에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지도자의 강습회 수강 편의를 위한 온라인 보수교육 영상물도 제작하고, 골키퍼 지도자가 부족한 

아마추어 축구팀의 현실을 감안하여 필드 지도자에 대한 GK 강습회도 도입할 예정이다. 

역량 있는 강사진 육성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양질의 교재 제작 등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6. 마케팅 활성화 및 온라인 홍보에 역점 

대표팀 경기와 연계한 K 리그, 아마추어 대회의 TV 방송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국가대표팀 경기 관중 증대를 위한 회원제 운영, 티켓 프로모션을 통한 입장권 판매 활성화에도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A 매치의 지방 개최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전국적인 축구 붐을 조성하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7. 시도협회, 연맹 활성화와 행정력 제고 

중앙과 지역의 균형 성장이 축구 발전의 필수 요소라는 인식하에 시도협회와 연맹의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 실천해 나갈 것이다. 각종 사업, 행사 등을 시도협회, 연맹과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축구가족이라는 일체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예산 집행과 인사 등에서 

더욱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업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임직원의 

서비스 자세 확립으로, 협회의 대내외 이미지를 쇄신하는 계기로 삼도록 할 것이다. 

 

8. 국제협력 강화 및 사회공헌 

나날이 중요성을 더해가는 국제 협력 관계에서 대한축구협회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적, 행정적 역량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는 많은 인력의 국제기구 진출과 

해외 활동을 통해 가능하기에 협회 임직원, 축구 인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무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다. 장학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해외 유수의 클럽, 협회 등 축구 

기관과 제휴를 통한 국제 교류사업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일선 지도자, 원로 축구인의 처우 

개선과 은퇴 선수의 사회 진출을 위한 대책 마련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온 오프라인을 

망라하여 축구관련 구인/구직 사이트를 운영하고, 새터민과 다문화가정 등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봉사 활동에도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 각 기수별 기준 : 1월 1일~12월31일                                                              (단위:백만원) 

구분 2013년 (9기) 2014년 (10기) 2015년 (11기) 2016년 (12기) 2017년 (13기) 

사업수익 79,731 79,362 62,181 69,946 78,739 

중계료수익 8,000 9,218 9,217 7,977 5,507 

입장료수익 9,324 2,250 1,689 3,399 3,030 

후원사수익 27,998 28,573 28,254 29,252 33,363 

광고/임대수익 365 241 258 294 173 

보조금수익 8,639 14,579 4,118 9,148 15,087 

복표수익 22,833 19,855 14,351 14,789 16,996 

등록료수익 1,017 997 880 1,506 919 

기타수익 1,556 3,649 3,415 3,581 3,664 

사업비용 78,304 78,776 73,793 73,609 76,862 

교육비 2,151 2,643 1,915 1,502 1,843 

파견비 7,310 10,001 5,337 6,212 5,853 

지원금 6,072 6,292 11,165 9,568 6,771 

훈련비 12,538 9,954 11,608 12,186 12,806 

대회운영비 29,727 26,649 23,045 21,959 27,574 

일반업무지원 17,161 18,833 16,587 18,467 17,896 

시설유지비 등 1,048 1,398 1,316 1,118 1,223 

자산감가상각 2,298 3,007 2,820 2,597 2,895 

사업이익 1,427 587 -11,611 -3,663 1,877 

사업외수익 610 559 562 365 320 

이자수익 596 485 554 359 316 

외환차익 6 34 2 5 4 

자산처분이익 등 9 41 6 - - 

사업외비용 66 26 101 114 200 

외환차손 24 23 1 13 99 

자산처분손실 등 42 3 101 101 101 

당기순이익(손실) 1,971 1,120 -11,150 -3,412 1,998 

 


